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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격 폭등 “식량난 초래” 우려
화학비료 사용량 1996년 비해 31% 증가 … 요소비료 505달러 달해

국제 식량생산의 획기적인 확대를 가져왔던 화학비료가 최근 들어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

등하면서 국제적인 식량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비료가 현대 농업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비료가격이 1년간 3배 가까이 폭등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료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비료는 19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식량 생산량을 600%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1900년 지구

촌 인구 17억명에서 67억으로 증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화학비료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가격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식량가격 급

등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과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증가가 경작면적 확대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화학비료에 대한 수요 확대를 가

져왔으며, 특히 경제발전으로 늘어난 중산층의 육류 소비가 가축사육을 위한 곡물 사료 수요를 확대시킨 것도 

화학비료 부족현상을 불러온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화학비료협회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세계적으로 31% 증가했으며 개발도

상국의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율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플로리다 탬파에서 1년 전 톤당 393달러였던 인산이암모늄 비료 가

격이 1102달러까지 급등했으며 요소비료 가격도 273달러에서 505달러로 뛰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서부지역에서는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료상들이 2007년 가을에 이어 2008년 

봄에도 제한적인 판매에 나서면서 아이오와에서는 화학비료에 밀려났던 가축의 분뇨가 다시 비료로 사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가축 분뇨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이 충분치 않아 충분한 수확량을 내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학비료 제조기업들은 획기적인 생산설비 증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료부족 현상이 결국은 해

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설비증설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어도 수년간은 비료 공급이 수요를 따

라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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